
저희교회 부교역자의 간증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아직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맞기 위해 회개의 

말씀을 주셨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어 지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아직도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마

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이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길 바

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재림과 회개의 말씀이 나왔을 때는 저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회

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가 막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심정

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도 도저히 기도가 되어 지지 않자, 3일 금식기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는 둘째 날에는 수

요예배 중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하기 전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

데, 예배가 끝나고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감동 깊은 설교였다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얘기

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이 끝난 다음 날, 금요철야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환상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의 얼굴

이 보였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그 머릿속까지도 새까맸습니다. 속과 겉이 찐득찐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온통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고 물으니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아무리 기도해 봐도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5일정도 지난 후 수요예배 중에 말씀

을 듣다가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

게 하게 되는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려 해 보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생각의 습관"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것으로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발이 보였는데, 이번

에도 이것이 나의 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두 발은 여전히 속과 겉이 새까맣게 보였는데, 이번엔 목탄처럼 느

껴졌고 긁으면 긁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기도했더니 이번엔 이것이 '나의 죄 

중에 행동으로 회개해야 할 것들'을 나타낸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으로 지은 죄보다는 회개

하기 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회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

일 정도를 기도하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 일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말 할 수조차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할 죄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쉽게 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형

제들에게 죄를 고백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

해야 할 것을 알았는데 회개하지 못하니 맘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괴로운 맘으로 기도하던 중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생명을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두렵고 떨리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

겠습니까, 제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또다시 7일 금식과 40일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7일 금식이 끝난 다음 날 밤에, 천국성령운동을 위한 생방송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는 정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고, 기도회가 끝나도 그 감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 감동에 사로잡

혀 예수님의 사진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맘으로 예수님의 사진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

치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런 예수님을 외롭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불

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것이겠지 생각하고 눈물을 닦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울

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볼에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

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자 그래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수녀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정

말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기를 바라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이 저희교회 장년부 헌신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너희가 헌신예배를 드려

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면서 헌신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헌신이란 실제 생활가운데 형제들을 위해 사

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서로 아끼고 위해주며 섬겨주고 사랑해주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헌신이라고 말씀해 주

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 혼자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예수

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며 너와 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저의 삶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피곤해서 

고개를 숙이면 자꾸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셔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예수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얘기하셨고, 그 모습을 바

라보는 저도 그 시간 내내 울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

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과 지금도 너무 외로우셔서 우리와 많은 시간 얘기하시며 그 사랑의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습

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회개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회개해야

겠지요.

온전하지 못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섭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

니다. 회개가 결코 생각하는 대로 되어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쉽게 되어 지지 않더라도 다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방법, 회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죄가 깨달아지는 방법이나 종류 

등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남들은 회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조

바심내지 말고, 자신에게 합당한 회개의 방법과 속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깨달아 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

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